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 15일 

출범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대선 본격화
윤여준 선대위원장 등 500여 명 참석 예정

계엄군 막은 이관훈 씨 등 3인, ‘시민대변인’으로 임명도

시민·노동단체 조직화 선언… 유튜브 ‘빛의혁명TV’도 개국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빛의혁명시민본부’가 오는 5

월 15일(목) 출범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본부는 광장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하고, 시민사회·노동계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정권교체의 동력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

이다.

출범회의는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리며,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

장을 비롯해 정동영·이학영 공동본부장, 김현정 수석부본부장, 성준후 상근부본부장 등 선

대위 주요 인사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회는 코미디언이자 부본부장인 서승

만 씨가 맡는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계엄군 진입을 침착한 설득으로 막아낸 707특임대 출신 이관

훈 씨, 계엄사태 이후 폐업의 위기 속에서도 목소리를 낸 이금순 씨,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키세스 담요’를 두르고 광장을 지킨 하주미 씨 등 3인을 시민대변인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빛의혁명시민본부는 본부 산하에 △시민사회혁신본부 △시민노동본부 △시민연대본부 △시

민플랫폼본부 △광장교육본부 등 5개 본부를 설치하고, 총 13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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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민조직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각계각층 시민과 노동계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내

며, 압도적 승리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본부는 공식 출범에 앞서 △안동유림 50인 △사회혁신가 1천인 △금융계 전·현직 임

원 157인 △전국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협의회 △손해보험노조 16개 △사무금융노조 증권본

부 △민주노총 정책협약 및 건설노조 등 다양한 지지 선언을 연이어 이끌어내며, 시민과 노

동계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출범 당일 오후 8시에는 유튜브 채널‘빛의혁명시민본부TV’도 개국할 예정이다. 개국 이

후 대선 투표일까지 총 9회의 생방송을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주요 현안과 정책을 다

룰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빛의혁명시민본부는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과 함께, 정권교체

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